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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NS 이용 행태를 알아보고 SNS 이용 행태가 자아존중

감과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총 442명(남학생 197명, 여학생 245명)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SNS 이용 행태를 측정하기 위하

여 자주 이용하는 SNS종류, 이용 빈도, 이용 시간, SNS 친구 수, 이용 행동 등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이들 고등학생들은 자아존중감과 공적자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자

기보고식 질문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 이용 

행태를 분석해 본 결과, 고등학생들은 인맥중심의 SNS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들

의 SNS 이용 빈도, 이용 시간, 친구 수는 개인적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용행동의 생산적 활동과 

소비적 활동은 중앙값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적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둘째, SNS 이용 행태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SNS 이용 행태의 하위 요인 중 

SNS 친구 수가 많을수록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 이용 행태의 하위 

요인 중 SNS 이용 시간, 친구 수, 이용행동 중 생산적 활동과 소비적 활동이 높은 경우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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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의 발달 및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은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

환경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환경 변인을 ‘의미 있는 타인’을 중심으로 구분해 보면 부

모와 관련된 환경, 친구 또는 또래와 관련된 환경, 교사와 관련된 환경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의 패러다임은 기

존의 틀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11). 이제는 청

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소로서 온라인 및 사이버 환경이라는 구인이 가정, 학교, 

사회 환경과 더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청소년들의 많은 활동은 

온라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유익하든지 해롭든지 

간에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2011년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여성가

족부, 2012)’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59.7%(남 29.1%, 여 71.1%)은 SNS 계정을 소

유하고 있으며,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 중 28.3%는 하루에 한 번 이상 SNS를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2012)의 조사에서도 SNS

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층은 20대(89.7%)였으나, 6∼19세의 SNS 이용률도 

78.9%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최근 모바일을 통한 SNS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SNS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SNS란 온라인상에서 사용자들 간의 관계형성을 지원하고, 이렇게 형성된 지인관계

를 바탕으로 인맥관리와 정보 및 컨텐츠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윤영선, 이국용, 2010). 현재 대표적인 SNS로는 페이스북

(Facebook)과 트위터(Tweeter) 등이 있으며, 컴스코어 모비렌즈(comScore MobiLens,  

2010)의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통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미국 10대들은 2009년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트위터는 전년 대비 347%가 증가했다. 여성가족부(2012)는 

우리나라 만 12∼19세의 스마트폰 사용률 역시 2010년 5.3%에서 2011년 40%로 급증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가 자아존중감과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  

- 35 -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 등의 보급 및 확산으로 인하여 현대

사회에서 SNS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SNS는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프로필을 게시하고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

를 형성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채널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Boyd & Ellison, 

2007).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SNS 이용이 급증하고, SNS 이용자 중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SNS는 청소년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SNS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SNS의 영향력을 다룬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지만 아직까지 정보화세대인 청소년들의 SNS 이용 행태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기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이용 행태를 살펴볼 필

요성이 제기되며, SNS 이용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으로서 온라인 공간이 중요해졌으며, 인터

넷 문화에 기초한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 인간관계, 놀이문화는 타인 및 자신을 이

해하는 청소년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황상민, 2000).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이

용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지만, 인터넷 및 온라

인 활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지난 십여 년간 많이 진행되

어 왔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Valkenberg, Peter & Schouten, 

2006). Kraut et al.(1998)는 인터넷 사용은 사람들에게 오프라인 생활의 사회 활동 

참여 저하를 일으키며, Mckenna와 Bargh(2002)은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은 그들을 낮

은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끌고 이는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SNS는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

원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교류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SNS 이용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는 기존의 인터넷 이용과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의 관계

와는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

인들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SNS의 사용과 관련 있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변인으로는 친구관계 및 심리적 안녕

(Valkenburg & Peter, 2007; Valkenburg et al., 2006)이 있으며, 최근에는 SNS와 개

인의 자아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SN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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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연구들은 SNS 이용 수준이 높은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Mehdizadeh, 2010)와 SNS 이용 수준은 자아존중감에 긍

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Zywica & Danowski, 2008)가 공존한다. 또한 SNS 

이용과 자아존중감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했기에 

그 결과를 청소년 집단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살펴본 Valkenburg 

et al.(2006)은 단순히 청소년의 SNS 이용 빈도와 사회적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만을 다

루었기에 청소년의 전반적인 SNS 이용 행태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이해하기에는 부

족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관계에 대한 분석 자료는 

부족하므로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 이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

성이 제기된다. 

한편 Boyd와 Ellison(2007)은 SNS를 프로필 정보를 통하여 타인과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는 웹기반 서비스라고 정의하였으며, SNS 프로필의 공개적인 특성을 강조하

였다. 즉, SNS는 자신만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특성을 나타내는 콘텐츠를 만들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Erikson(1968)

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밝힌바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SNS와 개인의 자아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공적 자의식 수준을 살펴본 바 있다. Lee, Moore, Park and Park(2012)는 

SNS 친구 수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우, 개인의 공적 자의식 수준을 고려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대학생이 SNS상에서 친구를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는 공적 자의식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공적 자의식이 강한 개인은 타인에게 

보이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를 중요시하기에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보이는 자

신의 프로필에 크게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공적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며 사회적 인정이나 평판을 중요시

하여 이를 자기표현에 반영하기도 한다(Hass, 1984). 이 논제를 뒷받침해 주는 또 다

른 예로,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Shim, Lee & Park, 2008)에서 

SNS에 게시물을 업데이트 하는 횟수가 공적 자의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이 보

고된 바 있다. 

청소년기에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공적 자의식이 강해지는 시기이며

(Rosenberg, 1979), 중기 청소년기에는 과장된 공적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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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상상적 관중 행동(imaginative audience 

behavior; Elkind & Bowen, 1979)에 몰두하게 된다. 즉, 청소년들은 타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범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극도로 사로잡혀 있는 시기이다. SNS상에서는 게시물뿐만 아니라 대인 관

계적 피드백, 친구 수 등이 타인들에게 보이기에 청소년들의 SNS 이용 행태와 이들의 

공적 자의식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청소년의 SNS 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SNS 이용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자기표현과 사

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SNS의 특성상 SNS 이용과 청소년의 자아 관련 개념 

사이에는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과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개념과 자아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 접근은 고등학생의 자기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청소년들

의 인터넷 및 SNS 이용과 관련하여 현재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이슈들을 이

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SNS 종류, 이용 시간, 친구 수, 이용 행동 등의 SNS 

이용 행태는 어떠한가?

2)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고등학생의 SNS 이용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교 재학생 6,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2)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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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에서 2011년 36.2%로 급증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소지율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청소년의 59.7%(남 29.1%, 

여 71.1%)은 SNS 계정을 소유하고 있으며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14%는 

SNS상에서 현재 100명 이상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여성가족부, 2012)’에서 제시한 청소년의 SNS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 중 28.3%는 하루에 한번 이상 SNS를 통해 친구와 소식을 주

고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SNS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을 살펴보면, 만 12세∼49세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

상으로 실시한 ‘2009년 인터넷 이용자의 SNS 이용 실태 조사(방송통신위원회, 2010)’ 

따르면 대학생의 SNS 이용률은 76.8%로 가장 높았으며, 초․중학생은 71.2%, 고등학

생은 67.4%로 나타났다. 이후 ‘2011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

터넷진흥원, 2012)’에서도 역시 SNS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층은 20대(89.7%)이

었으나, 6∼19세의 SNS 이용률도 78.9%로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2년 청소년 통계(여성가족부, 2012)’에서는 고등학생들의 SNS 이용 여부가 초, 중, 

대학생의 이용률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들의 94.3%가 최근 1년 이내에 블로

그, 미니홈피와 같은 SNS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에는 모바일을 통한 SNS 활용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고등학생들의 SNS 

이용률이 점차 더 증가할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SNS 이용 시간 역시 다른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9세∼39세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 

2011)’에서 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24분으로 하루 평균 20분을 이용하는 

중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SNS 이용 동기는 ‘2009 인터넷 이용자의 

SNS 이용 행태 조사(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에서 살펴볼 수 있다. 

12세∼19세의 청소년들이 SNS를 이용하는 동기는 ‘친교․교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서(91.3%)’,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해서(85.9%)’, ‘지식․정보 등

을 공유하기 위해서(79.2%)’, ‘호기심 또는 새로운 재미나 즐거움을 위해서(79.9%)’, 

‘다양한 분야의 정보 습득을 위해서(52.8%)’ 등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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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이용 행태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온라인상의 활동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인터넷 사용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안녕 및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Bargh & McKenna, 2004; McKenna & Bargh, 2000; Shaw & Gant, 

2002).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활동은 오프라인 상의 유대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고 면대면 대화나 전화와 같은 의

사소통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며(Wellman, Haase, Witte & Hampton, 2001), 인터

넷을 통해 타인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Bargh 

& McKenna, 2004). 따라서 온라인을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유

대관계를 유지하고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및 심리사회적 변인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ohall, Cotten and Morgan(2002)은 인터넷 활동 중

에서 정보 검색 활동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채팅 활동은 자아존

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

적 지지의 유무 여부에 따라 인터넷 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제

시한다. 또한, Shaw와 Gant(2002)는 온라인상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채팅에 

참여 수준은 자신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Valkenburg et al.(2006)은 청

소년이 SNS를 이용하는 빈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SNS 이용 빈도는 SNS 친구의 수를 통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Valkenburg와 Peter(2007)는 사회적으

로 불안한 청소년들은 SNS에서 자신을 표현시키고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Mehdizadeh(2010)의 연구에서는 SNS 이용 빈도는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SNS 이용 시간 역시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어떤 집단이나 관계에서 느끼는 소속감에 영향을 받

으며(Leary & Baumeister, 2000), Coopersmith(1967)와 Joseph(1994)는 중요한 타인

으로부터 받는 존중과 수용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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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 형성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며, 특히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정기원, 2006). Leavy(1983)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의 

활용가능성으로서 타인에게 제공받는 모든 지원을 포함 하고 있다. SNS는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관계 형성 장소로서 SNS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

고 있다. 따라서 SNS상의 타인과의 상호작용, 친구의 수, 그리고 피드백 등은 사회적 

지지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SNS에서도 개인들은 오프라인에서와 같은 사회적 지지

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NS가 사회적 지지와 유대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

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Baker & Moore, 2008; Ellison et al., 

2007; Ko & Kuo, 2009). 박유진과 김재휘(2005)의 연구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교

환되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Zywica와 Danowski(2008)의 연구에서도 SNS상의 친구 수는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3. SNS이용과 공적 자의식의 관계 

자아존중감은 자기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는 반면, 자의식은 자기의 조절을 수반

한다(Fenigstein et al., 1975). 따라서 자의식은 전략적인 자기표현 행동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Doherty & Schlenker, 1991), SNS 이용 맥락에서 자기표현 행

동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변인은  공적 자의식이다(Shim et al., 2008).  

공적 자의식과 SNS 이용의 관계를 본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하지만 Doherty와 

Schlenker(1991)는 공적 자의식과 사적 자의식은 전략적인 자기표현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공적 자의식과 SNS 이용

과의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공적 자의식을 가

진 사람들은 사회적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전략적인 자기표현에 몰입하는 반면 사적 자

의식 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전략적인 자기표현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Fenigstein(1979)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인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공적 

자의식이 높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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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교성이 높고(Tuner, Scheier, Caver & Ickes, 

1978), 집단 중심의 성향이 강하며(조긍호, 명정환, 2001), 대인관계의 갈등해결에 있

어서 적극성을 보인다(김현진, 한종철, 2004). 이는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다

른 사람들의 정보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고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의도

적으로 자신에게 향해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Fenigstein & Vanable, 

1992). 따라서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반응에 민감

하다(Fenigstein, 1979). 또한 사회적 단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검색하는데 능숙

하며 사회성과도 관련되고(Cheek & Buss, 1981),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인

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아 공적 자의식은 SNS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정보의 검색과 타인의 게시물에 주

의를 기울이는 등의 행동과 관련됨을 예상할 수 있다. 

SNS가 일종의 자기표현이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SNS의 이용과 공적 자의식의 관계

를 예측해볼 수 있다. 정승아와 오경자(2005)는 자기표현과 공적 자의식의 관계를 보

고한 바 있는데, 자기제시 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많이 표현하고자 하며 타인

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더 집중하여 생각한다는 점

에서 공적 자의식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김은혜(2009)의 연구에서도 공적 자의식

은 자기를 제시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와 높은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보고되

었다. 즉 공적 자의식은 자기 제시 동기나 자기표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정승아, 오경자, 2005). 따라서 SNS 상에서 자기표현을 하는 행동은 청소

년의 공적 자의식과 관계가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Shim et al.(2008)은 싸이월드

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적 자의식과 자기표현(self- presentation)

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적 자의식은 SNS 업데이트 횟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를 보고한 바 있다. 또한, Lee et al.(2012)은 페이스북 이용 강도(Facebook intensity)

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페이스북 의존성(Facebook dependency)과 공적 자의식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다. 

Scheier et al.(1978)에서 공적 자의식은 사교성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 김현진

과 한종철(200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의식과 대인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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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식은 다양한 대인관계의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

라 Lee et al.(2012)는 자아존중감과 SNS 친구 수의 부적상관은 높은 수준의 공적 자

의식을 가진 개인에게 더 명확하게 나타난 반면 낮은 수준의 공적 자의식을 가진 개인

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적 자의식과 SNS 친구 수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조사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중 설문에 허락한 2개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임의로 반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584명이었으나 누락항목으로 인

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39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545명의 자료(남학생 257명, 

여학생 289명)중에서 SNS를 이용하지 않는 103명(남학생 60명, 여학생 43명)의 자료

를 제외하였다. 최종 연구 참여자는 SNS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2학년이며 총 442명(남

학생 197명, 여학생 245명)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2012년 청소년 통계(여성가족부, 2012)에서 고등학

생들의 94.3%가 SNS를 이용해 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ㆍ중학생의 이

용률 보다 높게 나타난 수치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

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고등학생들의 SNS 이용률은 사실상 더 크다고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청소년 초기에는 자기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개념들은 매우 일시적이고 변화가 

심하지만, 만17∼18세를 기준으로 안정된 자기(self) 관련 개념들을 갖게 된다는 선행

연구들(한상철, 2004; 허혜경, 김혜수, 2010)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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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1) SNS 이용 행태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가 제작한 질문지를 통해 알

아보았으며, 질문지는 SNS 이용 유무, 자주 이용하는 SNS 종류, 주 당 이용 빈도, 1

회 접속 시 이용 시간, 친구 수, 이용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SNS 이용 유무와 가장 자주 이용하는 SNS는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atthew와 Soumitra(2010)의 SNS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자아중심형의 SNS로 분류된 

페이스북, 싸이월드,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기타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고등학생들은 

가장 자주 이용하는 SNS를 하나만 고르도록 요청받았다. 이용 빈도, 이용 시간, 업데

이트 횟수는 주관식 문항으로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용 빈도는 평균 

주당 이용 횟수를 측정하고 이용 시간은 1회 접속 시의 평균 이용 시간을 측정한다. 

또한, SNS 친구 수는 고등학생들이 현재 SNS 상에서 맺고 있는 친구의 수를 알아보

는 주관식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정확한 SNS 친구 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SNS 친구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SNS 이용 행동은 내가영(2012)의 연구에서 SNS 이용 행동에 관한 문항만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SNS 이용 행동은 5점 척도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번에서 7

번 문항까지는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SNS를 사용하고 게시글의 업데이트 활동을 

주로 하는 생산적 활동(예: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댓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에 관

한 문항이며, 8번부터 14번 문항까지는 등록되어있는 게시글이나 자료를 눈으로 보기

만 하는 소비적 활동(예: 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는 하지 않고 혼자 이용한다)에 관

한 문항이다. 생산적 활동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7점에서 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를 이용할 때 게시물을 자주 업데이트 하며 타인과의 교류 및 피드백을 많이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적 활동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7점에서 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를 이용할 때 타인과의 교류 보다는 게시물을 열람하는 활동을 많이 함

을 의미한다. 

SNS 이용 행동의 두 하위영역들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생산적 활

동은 .77, 소비적 활동은 .6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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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존중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최정아(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문항은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5개의 문항과 부정적으로 표현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소년들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을 부정적으로 표현

한 3, 5, 8, 9, 10번 문항은 역채점 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

아존중감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자료에서의 자아존중감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 지수인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3) 공적 자의식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Fenigstein, Scheier and Buss(1975)가 

개발한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를 김은정과 오경자(1994)가 번안한 것

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문항은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적 자의식, 사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의 3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지는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은 

각 문항을 읽고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공적 자의식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을 분석에 사

용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의 공적 자의식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73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2년 9월에 실시되었으며, 경기도에 위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2개교의 

학생 5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소요시간 등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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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 알리고 담당교사의 허락 하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응답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성실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질문지는 작성이 끝난 직후에 

연구자에 의해 수거되거나 담당 선생님에 의해 수거가 이루어졌다. 배부된 질문지는 

584부 였으며 전량 회수되었다. 584부 중 무응답 혹은 누락된 문항으로 인하여 분석

에 사용할 수 없는 39부를 제외하고 SNS를 이용하지 않는 103부도 제외하여 총 442

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공적 자의식

의 일반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및 중앙값 등 기술통

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회귀분석에 앞서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

감,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고등학생들의 SNS 이용 행태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자주 이용하는 SNS 종류를 살펴본 결

과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고등학생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SNS는 페이스북, 카

카오 스토리, 싸이월드, 트위터, 기타 순이었다. 고등학생들이 응답한 기타 답변으로

는 미투데이, 네이버 블로그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고

등학생의 265명(60%)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SNS로 페이스북을 선택하였으며, 카카오 

스토리는 126명(28.5%), 싸이월드는 23명(5.2%), 트위터는 15명(3.4%), 기타는 13명

(2.9%)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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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례 수(%)

페이스북 265(60)

트위터 15(3.4)

싸이월드 23(5.2)

카카오 스토리 126(28.5)

기타 13(2.9)

계 442(100)

표 1  

고등학생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SNS 종류별 사례수         

(N  = 442)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NS 이용 빈도의 하위 요인별 평균, 표준

편차 및 중앙값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고등학생의 SNS 이용 빈

도는 평균 17.18번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등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SNS를 

이용하는 횟수가 17∼18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용 빈도의 범위가 0에서 

154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가 24.28로 각 학생별로 SNS를 이용하는 빈도에는 개인적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당 SNS 이용빈도의 중앙값은 7로, 이용 빈도의 

범위(0∼154)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값은 7회임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SNS 이용 시간은 평균 13.45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등학생들이 

SNS를 1회 이용 시 평균적으로 13∼14분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SNS 이용 시간의 점수 

범위는 0에서 100분이며, 표준편차는 13.42로 나타났으며 중앙값은 10분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SNS 친구 수는 166.23로 나타났으며, 이는 1인당 현재 SNS상에서 맺고 

있는 친구의 수가 약 166∼167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점수범위가 1∼588명

이며, 표준편차가 101.57로 개인적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SNS 친구 수의 

중앙값은 150명으로, 친구 수의 범위(1∼588)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값은 150명임을 

알 수 있다. 

SNS 이용 행동의 경우 생산적 활동과 소비적 활동의 점수 범위는 각각 7점에서 35

점이였으며, 고등학생들의 생산적 활동은 19.56점, 소비적 활동은 19.62점으로, 두 가

지 이용 행동 모두 중앙치인 21점보다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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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최소값-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문항평균
(표준편차)

주 당 이용 빈도(회) 0∼154 17.18(24.28) 7 -

 1회 이용 시간(분) 0∼100 13.45(13.42) 10 -

SNS 친구 수(명) 1∼588 166.23(102.77) 150 -

이용 

행동 

생산적 활동 (점) 7∼35 19.56(5.32) 21 2.79(.76)

소비적 활동 (점) 7∼35 19.62(4.25) 21 2.80(.61)

표 2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의 하위 요인별 일반적 경향

(N  = 442)

주. -는 문항평균을 산출할 수 없음을 나타냄. 

2.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에 앞서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적 자의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점수의 

평균은 30.10점이었다. 이 점수를 문항평균으로 나타내면 3.01점으로, 중앙값인 2.5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자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표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적 자의식의 점수 범위는 7점에서 35점이며,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의 평균점수

는 26.63점이었다. 이 점수의 문항평균은 3.80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공적 자의식은 보통 수준 보다 높은 편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인들 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SNS 이

용 빈도와 이용 시간은 곱하여 주 당 이용 시간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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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SNS 이용 행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SNS 

친구 수간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SNS 친구 수의 상관계수는 r = 

.30, p < .01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과 SNS 이용 행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적 자의식

과 SNS 이용 시간의 상관 계수는 r = .13, p < .01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자의식은 이용 시간뿐만 아니라 SNS 친구 수(r = .28, p < 

.01), 생산적 활동(r = .25, p < .01), 소비적 활동(r = .21, p < .01)과도 유의한 정

적 상관이 있었다.

1. 2. 3. 4. 5.

1. 주 당 이용시간 -

2. SNS 친구 수 .04 -

3. 생산적 활동 .19** .34** -

4. 소비적 활동 -.04 -.14** -.17** -

5. 자아존중감 .02 .30** .03 -.03 -

6. 공적 자의식 .13** .28** .25** .04 .21**

표 3 

측정 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                                     

  (N = 442) 

 **p < .01.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SNS 이용 행태의 하위변인으로 

주 당 이용시간, SNS 친구 수, 생산적 활동, 소비적 활동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NS 친구 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33, p < .001), 이 회귀식은 고등학생의 자

아존중감 변량의 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 433) = 11.01, p < .001). 즉, 

SNS 이용 행태 변인들 중 SNS 친구 수 변인만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변량을 설명

하는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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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β

주 당 이용 시간 -.03

SNS 친구 수   .33***

생산적 활동 -.08

소비적 활동 .01

R2 .10

F 11.01***

표 4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N=442) 

** p < .01. *** p < .001.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SNS 이용 행태 중, 주 당 이용시간, 

SNS 친구 수, 생산적 활동, 소비적 활동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하였다(F (4, 433) = 15.30, p < .001). SNS 이용 행태의 하위변인

들은 모두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SNS 친구 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β = .23, p 

< .05), 그 다음으로는 생산적 활동(β = .18, p < .001), 소비적 활동(β = .11, p < 

.001), 주 당 이용시간(β = .09, p < .05) 순으로 공적 자의식을 설명하는 변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 친구 수, 생산적 활동과 소비적 활동, SNS 이용 시간은 고

등학생의 공적 자의식 변량의 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β

주 당 이용시간  .09*

SNS 친구 수   .23***

생산적 활동   .18***

소비적 활동  .11*

R2 .13

F 15.30***

표 5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N=442)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

- 50 -

Ⅴ. 논의 및 결론 

1.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이용 행태와 SNS 친구 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적 자의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

고등학생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SNS는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싸이월드, 트위

터, 기타(미투데이, 블로그 등)순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60%

가 페이스북을 이용하며 28.5%가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 실

태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은 SNS 중에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가장 즐겨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위터와 미투데이의 이용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정민(2011)은 SNS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특징을 제시하였는데, 페이스북

과 싸이월드는 상호간의 친구 설정이 되어야 콘텐츠 공유가 가능하기에 오프라인에서 

알고 있던 인맥 중심의 SNS를 통해 자신의 친구 및 지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

며, 트위터나 미투데이는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혹은 새로운 사람과 관계

를 맺기 위해 사용하며 블로그는 자신의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스토리 역시 상호간의 친구 설정이 되어야 콘텐츠 공유

가 가능하기에 인맥 중심의 SNS이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지인 및 친구를 관리하고 오프라인의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페이스북, 카카오스

토리와 같은 SNS를 더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

학생들은 SNS를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기존의 인맥을 강화하고 지인

과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는 고등

학생들이 SNS를 이용하는 이유가 지인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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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거나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위한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 2012)와 상통하는 결과이며, 나아가 고등

학생만을 대상으로 SNS 이용 행태를 살펴보는 연구의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SNS에 17∼18번 접속하고, 1회 

접속 시 평균 13∼14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의 하위 요인들의 표준편차는 평균보다 크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고등

학생의 SNS 이용 행태에 있어서 개인적 편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등학생들이 

SNS상에서 맺고 있는 친구는 평균 약 166∼167명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청소년 매체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2)’에서는 청소년

의 14%만이 트위터에서 100명 이상의 친구를 맺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향단

(2012)은 페이스북은 오프라인 인맥에 기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야만 관계가 형성되는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 트위터

는 새로운 인맥을 맺기 위해 사용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기에 불평등한 커뮤니

케이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한 고등학생

들의 SNS 친구 수와 여성가족부(2012)가 보고한 친구 수의 개념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SNS 유형 별로 친구 수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SNS 이용 행태에 따른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공적 자의식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SNS 이용 행태에 따른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공적 자의식 수준에 대한 분석에 앞서 우선, 본 연구에서 측정한 고등학생의 자아존

중감과 공적자의식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의 문항 평균은 

3.01점으로 문항의 중앙값(2점)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

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다른 선행연구 결과(권순용, 2008; 정

기원, 200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권순용(2008)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의 문항 

평균을 2.77점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정기원(2006)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5

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여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의 문항 평균을 3.12점으로 보고

하였으며, 이를 4점 척도로 변환하면 2.50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권순용(2008)과 정기원(2006)은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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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청소년 패널 데이터에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살펴 

본 홍세희, 박언하와 홍혜영(2006)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학년이 

증가하면서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SNS를 사용하는 학생들로 제

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SNS 사용 중 친구 수라든지 사용 

목적 등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

구대상들의 자아존중감이 선행연구(권순용, 2008; 정기원, 2006)의 경우보다 상대적으

로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들의 자료 수집 대상이었던 전체 학생들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SNS를 사용하고 있는 특정한 대상들로 제한되어 있었던 점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의 문항평균값은 3.80점으로 문항의 중앙값(3점)과 비교했

을 때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보고된 공적 자의식 수준은 우리나라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조한익과 손선경(2010)이 보고한 3.82점과 비슷한 

수치이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Shim et al.(2008)가 보고한 3.70

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적 자의식은 청소년 중기에 높았다가 점차 하강하

는 곡선을 보인다는 Randkin, Lane, Gibbons and Gerrard(2004)의 연구와 청소년시

기동안의 공적 자의식의 곡선적인 증가와 감소를 확인한 선행연구(Elkind & Bowen, 

1979)와도 제한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SNS 사용과 공적자의식이 정적 상관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SNS 이용자로 

제한한 본 연구대상의 표본 특징과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

본 연구대상 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공적자의식에 대한 일반적 경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으로 살펴본 결과, SNS 친구 수는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SNS 이용과 자아존중감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

행연구들(Valkenburg et al., 2006; Zywica & Danowski, 2008)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Rohall, Cotten and Morgan(2002)은 인터넷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인터넷 사용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단순히 정보 검색을 위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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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 시간은 사회적 지지의 부재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지지가 교류될 수 있는 채팅 시간은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Valkenburg et al. 

(2006)은 SNS를 이용하는 빈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러한 경로에 있어서 SNS 친구 수와 긍정적인 피드백이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확인

하였다. 이는 단순히 SNS를 빈번하게 접속하거나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오래 

이용하는 주당 이용 시간이라는 변인보다 SNS 친구 수가 많음으로써 SNS 상에서 

게시물을 업데이트 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 친구와 빈번한 상호작용을 하는 등의 네트

워킹 정도가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SNS를 이용하는 빈도와 시간보다는 SNS 상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정도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친구의 수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SNS 이용 행태 수준이 개인의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이 고등학생들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

서는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SNS 사용이 자신에 대한 심리적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자를 독립변인, 후자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

하였지만, 자료 수집의 시기상으로 같은 시기에 검증을 하였기에 실제적인 인과론적 

해석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고등학생일수록 SNS에서 맺는 친

구들의 수가 많았을 수도 있다.

Leavy(1983)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의 활용가능성과 그러한 관계로부터 받는 모든 지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

다. Swickert, Hittner, Harries and Herring(2002)은 온라인상에서도 각 개인들은 오프

라인에서와 같은 사회적 지지를 교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기서 사회적 지

지는 가족, 친지, 학교 혹은 직장, 친구 등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사람들과의 사

회적 관계를 통해서 받는 모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뜻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특히 또래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정기원, 2006). 비록 SNS의 친구는 오프라인의 

친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SNS의 친구 역시 상호 합의 하에 이루

어져야 하기에 서로에게 사회적 지지의 차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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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는 오프라인상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를 반영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하자면, 오프라인 상

에서 친구가 많은 고등학생들은 SNS 상에서도 친구로 맺을 수 있는 인맥의 범위 또

한 넓은 것을 의미하기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Tong, Heide, Langwell and Walther(2008)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사회적 

매력도는 일정한 친구 수 범위 내에서만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그 지점을 지나서는 

부적인 관계를 보여 친구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매력 및 수용도가 강한 것은 아니라

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SNS 이용 수준이 무조건 높거나 SNS 상의 

친구가 무조건 많은 것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SNS 이

용 행태의 하위 변인인 주 당 이용시간, 친구 수, 생산적 활동, 소비적 활동 모두 공

적 자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 자의식은 사회적 승

인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관련된다는 Doherty와 Schlenker(1991)의 연구

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 SNS의 이용 강도와 

공적 자의식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들(Lee et al., 2012)와 SNS 상의 

게시물 업데이트 횟수와 공적 자의식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Shim et 

al., 2008)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자기표현 동기와 공적 자의식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확인한 선행 연구들(김남재, 2005; 정승아, 오경자, 2005)의 결과와도 같

은 맥락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고등학생들에게 SNS는 자기표현의 

수단이며 SNS상의 자기표현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인상을 중요시하는 공적 자

의식이라는 개념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초기와 중기 청소년기에는 

상상적 관중 행동(imaginative audience behavior; Elkind & Bowen, 1979)의 특징을 

보이며 타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범위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 SNS 이용에

는 업데이트, 생산적 활동과 같은 자기 표현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SNS 이용과 

공적 자의식의 관계도 이와 같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고등학생들에게 이러

한 관계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SNS 소비적 활동이 공적 자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는 공적 자

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에 민감하며 사회적 단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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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동을 검색하며(Cheek & Buss, 1981),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실제

인상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연구결과(Tobey & Tunnel, 1981)와도 같은 맥락

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타인의 게시물을 살펴보는 등의 소비적 활동은 타인의 평가

나 타인들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공적 자

의식과 연관된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한다는 연구결과(Cheek & Buss, 1981)를 고려한다면 소비적 활동

이 단순히 게시물을 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유지하

고 자신의 인상을 살펴보기 위한 활동이기에 공적 자의식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것

으로 볼 수 있다. 

유은주(2005)는 자의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 내면의 주관적 판단이나 성

격적 특질이 아니라 사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즉, 공적 자의식 

역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행동의 기초로서 역동적이고 분석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SNS 

이용 행태 수준 및 SNS 친구 수와 공적 자의식과의 관계는 SNS의 공개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SNS상에서는 대화나 게시물 뿐만 아니

라 친구 관계도 공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NS 이용자의 온라인적 지위

(online status; Zywica & Danowski, 2008)를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SNS의 공개적

인 측면은 개인의 공적 자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청

소년 시기가 공적 자의식이 강해지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최근 청소년들이 

친분은 없지만 서로의 SNS 친구 수를 늘려주기 위한 피상적인 관계를 뜻하는 ‘유령친

구’를 맺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단서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청소년들에게 SNS상에서 

친구를 더 많이 맺도록 동기화 하는 요인에는 이러한 SNS 상에 친구의 수가 공개적

으로 보이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 시사점 및 제한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 결과가 가지는 시사점과 의의를 요약해보

면 다음과 같다.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

- 56 -

첫째, SNS 이용의 각 하위 요인별로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를 살펴보았다. 이

제까지 국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의 이용 행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의 SNS 이용량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를 자주 이용하는 SNS, 이용 빈도, 이용 시간, 이용 행동, 친구 수 등의 하

위요인별로 살펴본 것은 청소년의 SNS 이용 행태를 세부항목별로 살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이며 이는 앞으로의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및 SNS 이용과 

관련된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적 자의식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SNS 이용 행태의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

보지 않고 각 연구마다 이용 빈도 혹은 친구 수라는 변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

았기에 SNS와 자기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SNS 이

용 빈도, 친구 수 뿐만 아니라 이용 행동까지 포함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SNS 이용 행태 중 친구 수 변인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 이용 행태의 하위변인 모두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SNS 이용 및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의 자

아 관련 개념에 있어 부정적일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SNS의 다양한 이용 

행태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SNS를 이용하는 것이 생산적인 활동 등 특

정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들의 자아 관련 개념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

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과 자기개념과 자아구조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이용 행태의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았

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SNS의 종류를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카카오 스토리 및 기타 SNS를 하나의  

‘SNS 이용’이라는 변인으로 묶어서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각기 다른 

종류의 SNS별로 세분화하여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SNS는 각 유형별로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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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관계형성의 방법 등이 조금씩 다른 특징들이 존재한다.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

는 SNS 종류별로 보다 자세하게 조사했다면 SNS 유형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각 SNS 유형별로 개인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보다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와 해석이 가능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SNS 이용 행태의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SNS 이용 

행태를 측정하는 도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용 빈도, 이용 시간을 측정하는데 있어 

한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거나 이용 행동의 경우 다른 연구자의 척도를 사용하기도 하

였다. 청소년의 SNS 이용 행태는 관련된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맺는 활동에서도 이용자의 동기 혹은 기존의 오프라인의 친구인지 

새롭게 맺은 친구인지에 따라 SNS와 자아존중감, 공적 자의식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

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용동기 또는 친구의 특성 등 

SNS 이용 행태의 다양한 활동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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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NS use patterns on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Hong, Jieun*·Kang, Minj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NS use patterns on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442 (197 boys, 245 girls) high school students recruited from 

two high schools located in Gyung Gi province in Korea. The study participants 

responded to SNS use pattern questionnaires which consisted of questions 

reflecting the following; their utilization of SNS, the type of most frequently used 

SNS, SNS usage frequency, usage hours, the number of SNS friends, and their 

usage behavior patterns. The participants completed self-esteem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questionnaires as well. Data collected from the participants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participants 

were shown to use SNS mostly for the purpose of social networking, however, 

their SNS usage frequency, usage hours per week, and number of SNS friends 

varied by a wide range among individuals. Moreover,the majority of the study 

participants were relatively less engaging in productive or consuming activities 

compared to the median itself. Second, the number of SNS friends were indicated 

as a variable which significantly predicts the high school students' high 

*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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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em. On the other hand, SNS usage hours per week, the number of SNS 

friends, and SNS usage patterns such as engaging in productive activities and 

consuming activities were shown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a generally higher 

public self-consciousness amongst these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s, SNS use patterns, the number of SNS 

friends, self-esteem, public self-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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